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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공사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개최
◦농촌 공교육 회복과 농촌마을 살리기를 위한 농촌유학센터 현장의견 수렴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5일 나주 본사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공사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공사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인식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농촌유학센터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활성화 

필요성, 활성화 저해요인, 공사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토론회에서는 농촌의 인구감소 위기와 농촌 공교육 현실을 함께 짚어보며, 

농촌유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마을을 살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촌유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8개 시군에서 참석한 농촌유학센터장과 해당 소재지 관할 지사장들은 

△공사와 센터의 자매결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센터 지원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센터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지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 농촌유학센터 관계자들은 “농촌유학이 농촌지역 활력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촌유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농촌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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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식 사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의 삶을 돌보며, 

농촌을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농촌유학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여, 농촌유학을 통해 우리 농촌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청소년이 6개월 이상 농촌에서 머무르며 

농촌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2021년 현재 전국 29개 농촌유학센터에서 320여명의 초ㆍ중학생이 농촌

유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교육청-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165명의 서울 학생이 전남지역에서 농촌유학을 진행 중

이다.


